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pet market has become the main causes of the 
increase in the cross-border migration of non-native species. Moreover, recent sales over the Internet were a 
factor that has promoted pet trades. While the import of non-native specie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ot clear how these imported species are traded and how large the trade is. Consi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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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통수단의 발달과 애완동물 시장의 확장은 외래생물의 국가 간 이동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애완동물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국내의 경우, 외래생물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된 외래생물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발견되는 

외래생물 대부분이 방생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완동물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야생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래생물을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월 22일에서 2월 10일까지 총 25개 온라인 

펫샵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의 종수, 빈도, 가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677종의 외래 양서파충류

가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 중 뱀류이나 도마뱀류를 포함한 유린목(Squamata)이 전체 65.4%(443종)로 가장 많았다. 2019년도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하는 외래 양서파충류 수는 과거 2015년 공식적으로 수입된 325종 보다 약 2.1배 많았다. 가장 많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양서류는 Litoria caerulea(화이트청개구리)(21개 펫샵)였으며, 파충류는 Correlophus ciliatus(크리스디

드도마뱀붙)(24개)였다. 외래 양서파충류의 가격은 최저 3천원이었으며, 최고가로 판매되는 종은 유린목의 Rhacodactylus 
leachianus(리취자이언트도마뱀붙이)의 1억원이었다.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 중 야생에서 발견된 

종은 총 11종으로 확인되었으며, 비교적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453호인 

남생이와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황소개구리(백색증, albino)가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 677종 중 21.6%가 CITES으로 지정된 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야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외래 양서파충류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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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most of the non-native species found in the wild are the results of release by humans understanding the 
present situation of pet trades can identify potential non-native species that can enter the wild. This study 
surveyed the number of species, frequency, and prices of non-native amphibians and reptiles sold in 25 online 
pet shops from January 22 to February 10, 2019.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a total of 677 species 
of non-native amphibians and reptiles were sold, and the Squamata group accounted for the largest part of them 
at 65.4% (443 species). The number of non-native amphibians and reptiles sold in online pet shops in 2019 was 
2.1 times larger than the 325 species officially imported in 2015. The non-native amphibians and reptiles sold 
in most pet shops were Litoria caerulea (21 shops) and Correlophus ciliatus (24 shops). The lowest price for 
non-native amphibians and reptiles was 3,000 won, and the highest price was 100 million won for 
Rhacodactylus leachianus of Squamata. Among the non-native amphibians and reptiles sold in online pet shops, 
11 species were found in the wild and were sold at relatively low prices. We confirmed that Mauremys reevesii, 
an endangered species class II and natural monument no. 453, and American bullfrogs (albino), an ecosystem 
disturbing species, were being sold in online pet shops. Moreover, 21.6% of the 677 non-native amphibians and 
reptiles sold in online pet shops were species designated as CI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the important 
reference data for understanding the status of non-native amphibians and reptiles that are imported and sold in 
Korea and evaluating and predicting the potential for them to enter the wild.

KEY WORDS: EXOTIC SPECIES, INTERNET, CITES, ENDANGERED SPECIES, ECOSYSTEM 
DISTURBING SPECIES

서 론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유입되

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외래생물들이 새로운 환경으

로 유입되어 토착 생물과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과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Nentwig et al., 2018). 외래 생물들의 유입은 토착 

생물들에게는 경쟁(Jo et al., 2017), 포식(Lee, 2010), 잡종 형

성(Huxel, 1999)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생충(Barton, 1997)
이나 전염성 질병(Beard and O’Neill, 2005)을 전파하는 문제

로도 이어진다. 게다가 유입된 외래생물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

다(Pimentel et al., 2005; Lovell et al., 2006).
외래생물의 유입은 교통수단의 빠른 발달뿐만 아니라 애완

동물 시장의 확장과도 연관된다(Williamson, 1996; Lowe et 
al., 2000). 이에 따라 많은 생물들이 국제적인 규모로 유통되

고 있으며, 이중 몇몇 종들은 생태계로 유입되어 발견되고 있다

(Lowe et al., 2000; Koo et al., 2017). 이 중 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elegans)은 가장 대표적인 애완동물이자 

외래생물이며, 원산지인 미국을 벗어나 아시아, 유럽 내 매우 

많은 나라로 유입되었다(Iverson, 1992; Van Dijk et al., 
2011). 이 종은 강한 생존력과 번식력,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

력으로 토착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세계 100대 위협 

생물로 지정될 만큼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Lowe et 
al., 2000; Nentwig et al., 2018). 

최근 국립생태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수입된 외래생물의 

수가 2011년 1,109종, 2013년 2,167종 그리고 2015년 3,096
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IE, 2015). 2018
년에는 254종의 외래생물들이 국내 야생에서 발견되었다(NIE 
2018). 현재까지 붉은귀거북을 포함한 외래 양서파충류 10여

종들이 야생에서 관찰된 기록되어 있으며, 발견 빈도는 계속 

늘고 있다(Koo et al., 2017; Choi et al., 2019; Koo et al., 
2020). 더욱이 야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외래 양서파충류들

의 특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종들이 발견될 가능성

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래생물의 문제는 생태계로 유입 후 발견된 이

후에 이슈가 된다. 보통 야생에서 발견되는 외래생물은 인위적

인 방사가 원인이다(Oh and Hong, 2007; Mun et al., 2013). 
새로운 환경으로 유입된 대부분의 외래생물들은 토착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지만 만약 적응할 경우, 토착 생물과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미 생태계로 유입된 생물

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

고 있는 문제가 있다. 만약 외래생물이 생태계에 적응했을 경

우, 그 종에 대한 방제나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생태계로 유입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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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로 유입된 외래생물의 관리의 일환으로 

온라인 펫샵에서 거래되는 외래 양서파충류의 현황을 조사하였

다. 2015년 공식적으로 수입된 양서파충류의 수와 2019년 온

라인 펫샵에서 판매되는 종 수와 빈도, 가격, 그리고 현재 야생

에서 발견된 종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미래 야생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인 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생태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를 예측

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재료 및 방법

국내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펫샵 25개에서 판매하는 외래 

양서파충류를 파악하였다. 온라인 펫샵의 경우, 시기에 따라 

판매하는 품목과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

은 2019년 1월 22일에서 2월 10일로 한정하였다. 온라인 펫샵

에서 판매하는 모든 종의 수와 판매 가격을 기록하였다.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는 외래 양서파충류의 수를 국내 토착종의 수

와 비교하였으며, 2015년 우리나라로 수입된 외래 양서파충류

와 비교하였다(NIE, 2015). 또한 온라인 펫샵에서 주로 판매하

는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외래 양서류와 파충류를 파악하였다. 
국내 야생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Koo et 
al., 2017; Choi et al., 2019)를 기준으로 온라인 펫샵에서의 

판매 여부와 가격을 기록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멸종위기야생

생물, 천연기념물과 같은 법정보호종,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종 그리고 생태계교란야생생물

의 판매 여부를 확인하였다. 온라인 펫샵에서는 인위적인 교배

를 통해 다양한 무늬와 모양을 만드는데, 이 중 특이한 형태를 

가진 개체들은 더욱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Sung and Fong 
201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교잡으로 판매되는 종

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보통 이종 교잡으로 의해 태어난 

개체들은 일반적인 종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경향이 

있다(Sung and Fong 2018). 하지만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되

는 교잡종이 정확히 어떠한 종간의 교배로 태어난 개체인지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목록에서는 제외하였다.

결 과

국내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는 외래 양서파충류의 수는 총 

677 종으로 나타났다(Table 1). 가장 많은 443종(65.4%)이 포

함된 분류군은 유린목 Squamata이었으며, 거북목 Testudinata 
(110 종, 16.2%) 무미목 Anura(85종 12.6%), 유미목 Caudata 
(37종 5.5%), 악어목 Crocodilia(2종, 0.3%)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되고 있는 유린목 내 외래생물 수는 국내 토착종 22종에 

비해 약 19.7 배 많았으며, 다른 모든 분류군 내 종수 또한 

토착종의 수보다 많았다.
2019년 조사 결과를 2015년 공식적으로 수입된 외래 양서

파충류의 수와 비교하면, 2015년 325종에서 2019년 677종으

로 약 2.1배 많았다.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미목은 15종에서 

약 5.7배 많은 85종, 유미목은 6종에서 약 6.2배 많은 37종, 
유린목은 192종에서 약 2.3배 많은 443종, 거북목은 약 1.1배 

많은 110종으로 나타났다(Figure 1). 반면, 악어목은 10종에서 

2종으로 유일하게 감소한 분류군이었다.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하는 외래 양서파충류 상위 10종에 

대한 조사 결과(Table 2), 양서류의 경우, 무미목인 Litoria 
caerulea(화이트청개구리)가 25개 업체 중 가장 많은 21개 펫

샵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개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미목 Ceratophrys cranwelli(환타지뿔개구리)가 뒤를 

이었다. 외래 양서류 판매 상위 10종 중 9종이 무미목이었으며, 
1종이 유미목이었다. 파충류의 경우, 유린목의 Correlophus 
ciliatus(크레스티드도마뱀붙이)가 가장 많은 24개 펫샵에서 판

매되는 외래생물이었으며, 23개 펫샵에서 판매되는 유린목의 

Pantherophis guttatus(옥수수뱀), Eublepharis macularius

Class Order
No. of species

Ratio
Non-native species Native species

Amphibia Anura 85 12 7.1
Caudata 37 6 6.2

Reptilia Crocodilia 2 0 -
Squamata 443 22 19.7
Testudines 110 7 15.7

total 677 47 14.4

Table 1. The number and ratio of non-native  amphibians and reptile in 25 online pet shops and the native spe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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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mparison the number of introduced species between 2015 and 2019. The data of 2015 and 2019 were 
referred from NIE(2015) and online pet shop, respectively.

Class Order Species (Korean name) Pet shops Rank
Amphibia Anura Litoria caerulea(화이트청개구리) 21 1

Anura Ceratophrys cranwelli(환타지뿔개구리) 20 2
Anura Pyxicephalus adspersus(아프리카황소개구리) 18 3
Anura Ceratophrys ornata(팩맨오르네이트) 16 4

Caudata Salamandra salamandra(노랑무늬영원) 13 5
Anura Ceratophrys cornuta(수리남뿔개구리) 11 6
Anura Trachycephalus resinifictrix(아마존밀크개구리) 10 7
Anura Dryophytes cinereus(미국청개구리) 10 8
Anura Dyscophus antongilii(토마토개구리) 9 9
Anura Kaloula pulchra(아시아맹꽁이) 9 10

Reptilia Squamata Correlophus ciliatus(크레스티드도마뱀붙이) 24 1
Squamata Pantherophis guttatus(옥수수뱀) 23 2
Squamata Eublepharis macularius(레오파드도마뱀붙이) 23 3
Squamata Python regius(볼비단구렁이) 23 4

Testudinata Stigmochelys pardalis(표범무늬육지거북) 23 5
Squamata Pogona vitticeps(비어디드래곤) 22 6
Squamata Lampropeltis getula californiae(캘리포니아왕뱀) 22 7

Testudinata Testudo horsfieldii(호스필드거북) 21 8
Squamata Chamaeleo calyptratus(예멘가면카멜레온) 20 9
Squamata Varanus exanthematicus(사바나왕도마뱀) 20 10

Table 2. Top 10 introduced amphibians and reptiles sold by 25 online pet shop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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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파드도마뱀붙이), Python regius(불비단구렁이) 그리고 

거북목의 Stigmochelys pardalis(표범무늬육지거북)가 뒤를 

이었다. 파충류의 경우, 상위 10위 중 8종이 유린목이었으며, 
2종이 거북목이었다.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는 외래 양서파충류의 가격은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억으로 나타났다(Table 3). 최저 판매가는 

분류군에 따라 3,000원에서 9,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 

판매가는 분류군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가장 비싼 종은 유린목

인 Rhacodactylus leachianus(리취자이언트도마뱀붙이)로 1
억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국내 야생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 중 펫샵

에서 판매되고 있는 종은 총 11종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판매되는 가격은 최소 3,000에서 최대 5,000,000원으로 나타

났다.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는 종은 무미목의 Xenopus laevis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였으며, 가장 비싸게 판매되는 종은 유

린목의 Python regius(불비단구렁이)였다.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법정보호종으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천연기념물(제453호)인 남생이 1종이 있었

으며,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황소개구리도 확인되었다(Table 
5). CITES에 포함된 종은 총 25과 146종으로 온라인 펫샵에

서 판매되는 677종 중 21.6%를 차지했다. 등급별로 부속서 

I이 4종, II가 135종, III이 7종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온라인 펫샵에서 거래하는 외래 양서파

충류를 대상으로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온
라인 펫샵에서는 매우 다양한 외래 양서파충류가 거래되고 있

었으며, 그 수는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했다(NIE, 2015). 
게다가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야생생물들은 야

생에서 꾸준하게 발견되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종이나 CITES 
종 그리고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Class Order Species
Price (Won)

Minimum Maximum

Amphibia
Anura 85 3,000 120,000

Caudata 37 4,500 120,000
Reptilia Crocodilia 2 - -

Squamata 443 9,000 100,000,000
Testudinata 110 8,000 18,000,000

Table 3. The minimum and maximum price of introduced amphibians and reptiles in 25 online pet shops

Order Species
Price (Won)

Minimum Maximum
Anura Xenopus laevis(아프리카발톱개구리) 3,000

Lithobates catesbeianus (Albino)(황소개구리) 135,000
Testudinata Chelydra serpentina(늑대거북) 25,000 2,500,000

Chrysemys picta picta(비단거북) 13,000 25,000
Macrochelys temminckii(악어거북) 200,000 500,000
Mauremys sinensis(중국줄무늬목거북) 12,000 15,000
Pseudemys concinna(리버쿠터) 13,000 140,000
Pseudemys nelsoni(플로리다레드벨리쿠터) 18,000
Pseudemys peninsularis(페닌슐라쿠터) 16,000 30,000
Pseudemys rubriventris(북부레드벨리쿠터) 16,000 95,000

Squamata Python regius(불비단구렁이) 80,000 5,000,000

Table 4. The price of non-native species from the wild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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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 펫샵을 통한 생물 판매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 펫샵에서는 멸종위기종과 생태계교란야생생물

이 판매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토착종이자 유일한 민물거북인 

남생이(Mauremys reevesii)는 국내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그리고 천연기념물(제453호)로 지정되어 있는 종이다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NIBR, 2011; 
Ministry of Environment, 2017). 최근 서식지 파괴(Lovich 
et al., 2011), 외래생물과의 경쟁(Jo et al., 2017), 외래생물과

의 서식지 공유(Koo et al., 2019), 외래생물에 의한 포식(Lee, 
2010), 잡종 형성(Xia et al., 2011)의 문제로 개체수와 개체군

이 감소하고 있어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생

이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멸종위기종이 

가진 희소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 보호종은 사육과 

거래가 엄격히 금지되며, 법적인 조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

를 득한 후 가능하다. 황소개구리는 세계적으로 토착 생태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양서류이다(Kang et al., 2019). 국내

에는 양식 대상종으로 수입되었지만, 사육 포기에 따른 방생으

로 크고 작은 도서 지역을 포함하여 매우 넓은 지역에서 발견

되고 있다(Kang et al., 2019). 황소개구리는 토착종보다 훨

씬 큰 크기의 양서류이며, 먹이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광식성

(euryphagous)의 습성을 보이기 때문에 토착생물들을 마구잡

이로 포식한다(Park et al., 2018; Gobel et al., 2019). 따라서 

국내에서는 앞선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생태계교란야생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종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Order Family Endangered species Ecosystem disturbing species
CITES

Ⅰ Ⅱ Ⅲ

Anura Dendrobatidae 4
Mantellidae 1

Microhylidae 2
Phyllomedusidae 1

Ranidae 1ᄆ
Caudata Ambystomatidae 1

Squamata Acrochordidae 6
Agamidae 2

Chamaeleonidae 15
Colubridae 1 1
Cordylidae 3
Gekkonidae 1 19
Iguanidae 1 2

Lanthanotidae 1
Pythonidae 9
Scincidae 1
Teiidae 4

Varanidae 1 23
Testudinata Carettochelyidae 1

Chelydridae 3
Emydidae 6 1

Geoemydidae 1* 1 8
Podocnemididae 1

Testudinidae 24
Trionychidae 2

Total 25 1 1 4 135 7

Table 5. List of statutory protected species and ecosystem disturbances trading in Korean online pet shop. *: Mauremys
reevesii, ᄆ: Lithobates catesbei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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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펫샵에서 황소개구리를 판매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개체는 백색증(albino)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황소개구리라는 종 자체 보다는 희귀 

개체라는 측면에서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법정보

호종과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

은 생물 거래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관리 그리고 꾸준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양서파충류 중 특이한 형태를 가진 종 혹은 잡종은 비

싼 가격으로 판매된다(Sung and Fong 2018). 선행 연구에 

따르면 거래되는 전체 종 중 4% 정도가 교잡종이었으며, 그들

의 가격은 원종 보다 높은 편이었다(Sung and Fong 2018). 
또한 종 내에서도 다양한 무늬와 형태를 조합한 개체들이 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인위적인 종 내 혹은 종 간의 교잡 개체는 국내 온라

인 펫샵에서도 판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개체들의 독특한 형태

나 무늬는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가지며, 원종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을 형성한다. 게다가 특이종 혹은 교잡종의 인기가 

늘어날 경우, 외래 생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Sung and Fong 2018).
최근 간편해진 애완동물의 구입 방법과 사육 기회의 부작용

은 쉬운 사육 포기와 방생이다. 야생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외래생물은 무책임한 방생의 결과이다(Oh and Hong, 2007; 
Mun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야생에서 발견된 외래생물

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낮은 판매

가는 외래생물을 손쉽게 획득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생물에 

대한 책임감을 낮추고, 사육 포기 및 방생을 보다 쉽게 행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애완동물의 획득과 사육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감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 그리고 생물에 대한 윤리적인 교육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은 외래생물의 유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애완동물로 거래되는 일부 종에서는 살모넬라와 같이 치

명적인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가지고 있다(Woodward 
et al., 1997; Gong et al., 2014). 악어, 보아와 같이 큰 크기나 

강력한 턱힘을 가진 종들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상처를 통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Warwick and Steedman, 2012). 또한 일부 애완동물들이 가

진 강력한 독은 고통, 출혈, 신경마비 나아가 사망의 원인이 

된다(for the detail see the Schaper et al., 2009). 따라서 

외래생물의 유입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해를 가한 사례

가 있거나 가능성 있는 생물에 한해서는 수입의 제한이나 수입 

후 특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외래생물은 온라인 외에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오프라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대표적인 외래생물의 유통 

방법이지만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비공

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래생물의 거래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

는 데 걸림돌이 된다. Sung and Fong(2018)의 연구에서는 

홍콩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CITES 종 중 38%가 공식적인 

기록 혹은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도 

야생에서 발견된 오치타지도거북 Graptemys ouachitensis이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비공식적인 방

법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Koo et al., 2017). 
외래생물이 유입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토착 생

태계로의 유입만이 아니라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직간접

적인 영향 준다(Barton, 1997; Huxel, 1999; Beard and 
O’Neill, 2005; Lee, 2010; Xia et al., 2011; Jo et al., 2017). 
따라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래 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며, 비공식적 유입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확실

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인간의 생활수준 향상은 매우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애완동물 시장의 확장과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외래생물들이 토착 생태계로 유입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

며, 나아가서는 토착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약 애완을 위한 외래생물의 수입, 판매 그리

고 사육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대책이 없다면 미래 토착 생태

계와 생물들에게는 잠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외래생

물에 대한 문제는 비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도 지

혜를 모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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